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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고역도이승헌 평양서 금번쩍

2019아시아유소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가열리고있는평양청춘가역도전용경기

장에서27일오후유소년남자+102㎏급에출전해인상2위,용상과합계1위를기록

한이승헌(전남체고)이인상2차146kg바벨을들어올리고있다. /연합뉴스

아시아유소년 주니어선수권

고흥고신록 은 2 동 1획득

이승헌(17 전남체고)이북한평양에서

애국가를울렸다.

소년역사 (力士)신록(17 고흥고)도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획득하며대한

민국선수단의선전에힘을보탰다.

이승헌은지난27일평양청춘가역도전

용경기장에서열린 2019 아시아유소년

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유소년 남자 최

중량급(102㎏이상)에서 용상과 합계에

서금메달을따냈다.

이승헌은인상에서 156㎏을들어북한

의차강진(17)에게 1㎏이뒤진 2위로마

쳤으나,차강진이용상을2차시기이후치

르지못한사이이승헌이용상190㎏을들

어용상및합계(346㎏)부문 1위를차지

했다.

신록은지난 22일유소년(17세이하)

남자 61kg급에서인상 116kg, 용상 151

kg, 합계 267kg으로용상과합계에서은

메달을, 인상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

다.

한국학생남자 61kg급신기록보유자

인신록은최근서울에서열린제100회전

국체육대회역도남고부에서 3관왕을들

어올리고휴식없이약2주만에한국대표

로평양땅을밟았다.

신록은피로누적과컨디션난조탓인지

이번대회인상2차, 3차시기에서120kg

을연거푸실패하며불안하게출발했다.

하지만용상에서 151kg을 들어올리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후 용상에서 유소년

남자 61kg급 세계기록(종전 149kg) 경

쟁자인 파티르(인도네시아)가 150kg을

달성하자신록이151kg을들어올리며기

록경쟁을펼쳤다.

하지만파티르가또다시153kg을들어

올렸고, 이후신록이 154kg에서실패하

며은메달로경기를마쳤다.

한국유소년(17세이하)선수단은이번

대회에서금메달6개, 은메달9개, 동메달

11개를, 주니어(20세이하) 선수단은금

메달 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를각

각수확했다. 체급별순위에따른배점으

로 매긴 선수단 순위에서 한국은 유소년

남자(555점), 유소년여자(663점), 주니

어남자(677점), 주니어여자(504점)등

4개부문에서모두 2위를차지했다. 대만

이 유소년 남자 1위를 차지했고, 대회를

개최한북측이유소년여자및주니어남

여 1위를기록했다.

한편,대한민국역도선수단은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역도팀구단주인신우철

완도군수가단장으로,전남도역도협회장

명철회장이부단장,신비(완도군청),신

록 형제와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3

관왕주역인조민재(전남체중 3년) 등이

출전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윤웅진 세계우슈선수권동메달

윤웅진(전남도청)이세계우슈선수권대

회에서동메달을획득했다.

윤웅진은 최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

15회세계우슈선수권대회산타 -56kg급

준결승에서중국의쉔고순에게아쉽게패

해동메달을따냈다.

2년 전 제14회 세계우슈선수권대회에

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윤웅진은 세계 정

상의꿈을다음기회로미뤘다.

윤웅진은 지난대회에서은메달을획득

했기때문에이번에는금메달을따고싶었

는데너무도아쉽다며 다음대회때는꼭

금메달을손에넣겠다고말했다. 윤웅진

은이달초제100회전국체육대회우슈산

타56kg급에서 3연패를달성한바있다.

윤웅진의 동메달 획득 등에 힘입은 대

한민국선수단은이번세계선수권대회에

서금메달 1개, 은메달5개, 동메달 6개를

획득,종합 8위에올랐다.

세계 102개국,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이번대회에한국은투로부문에8

명,산타부문에6명등총 14명의선수단

이 참가했다. 조수길 대한우슈협회 상임

부회장과 윤병용 전남우슈협회 회장

(53)이각각단장과부단장으로선수단을

이끌고출전했다.

부단장으로선수단을이끈윤병용전남

우슈협회회장은 선수들이열심히땀흘

려줘좋은성적이나온것같아선수단에

게진심으로감사하다며 이젠다시전남

으로돌아가전남우슈발전을위해열심

히뛰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윤웅진(왼쪽)과장보근감독.

순천시청박다솔그랜드슬램유도동메달

박다솔(오른쪽두번째)이2019아부다비그랜드슬램유도대회여자부-52kg급시상

식에서동메달을들어보이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박다솔(순천시청)이 세계대회에서 동

메달을따내 2020년 일본도쿄행의청신

호를밝혔다.

박다솔은지난 25일(한국시간) 아랍에

미리트아부다비에서개최된2019아부다

비 그랜드슬램유도대회 여자부 -52kg급

에출전해동메달을획득했다.

지난해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여

자부-52kg급에서은메달을따낸박다솔

은세계랭킹포인트획득을위해이번대

회에 출전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올

림픽에출전하기위해서다.

박다솔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출발한

뒤 2회전에서홍콩의슈키를안다리후리

기절반과곁누르기절반으로제압했다.

이어 3회전에서중국의장케신을업어

치기절반으로누르고4회전에진출했다.

하지만.박다솔은코스타리카의마지린

다에게안뒤축걸기되치기한판패를당해

패자전으로밀려났다.

패자전에서멕시코의올베라에게반칙

승(지도 3개)을거두고동메달결정전에

진출한박다솔은스페인의로페즈를안뒤

축걸기 절반승으로 꺾고 동메달을 손에

넣었다.

박다솔은 2020년도쿄올림픽출전에

필요한포인트점수획득에큰보탬이되

는메달을획득해기쁘다며 남은대회도

잘준비해서반드시 2020년도쿄올림픽

에가서메달을획득할수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암벽여제 김자인월드컵 6차대회리드금메달

암벽여제 김자인(32)이2019국제스

포츠클라이밍연맹(IFSC)월드컵 6차대

회여자리드에서시즌첫금메달을목에

걸었다.

또 한국스포츠클라이밍의미래 서채현

(16)은동메달을따내면서이번시즌월드

컵여자리드부문랭킹 1위를확정했다.

김자인은 27일 일본 인자이에서 열린

대회 여자 리드 결승에서 완등에 성공하

면서 얀아 간브렛(슬로베니아 39)을 따

돌리고우승했다.

이로써 김자인은 월드컵 개인 통산 29

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월드컵 역대 최다

우승기록을이어갔다.

두 차례 예선에서 모두 완등에 성공한

김자인은준결승에서 33+를기록, 2위로

결승에올랐다.

결승에오른8명의선수가운데두번째

로경기에나선김자인은결승진출선수

가운데유일하게완등을기록하며우승의

기쁨을만끽했다.

함께결승에진출한서채현은37+로김

자인, 간브렛에 이어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